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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탈원전 속도전이 부른 ‘태양광 산사태‘ (’18. 7.5, 조선일보)

태양광 와르르... 탈원전 과속 경고음 (’18. 7.5, 매일경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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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과정에서 산지내 태양광 발전시설
보급확대로 산사태 등 피해 확산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청도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난 정부 때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아

‘17.4월 사용전 검사*를 받은 것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

* 「전기사업법」에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 전기설비는
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

□ 우리부는 ‘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’(’17.12월)에서 ‘환경을 고려한
재생에너지 확대’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,

ㅇ 후속으로 ‘태양광 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’을 발표
(’18.5월)하여 산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병근 과 장 (044-203-5240)
황인택 사무관 (044-203-53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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